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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여성 그들은 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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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인생의 발달단계에 여러 가지 변화를 경험하는 50대 여성들의 

생애사건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가를 살펴본 것이다. 연구대상

은 여성가족패널 4차 자료(2012) 수집시기에 만50~59세로 폐경을 경험한 여성 

728명, 5차까지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194명으로 모두 922명이다. 본 

연구는 여성가족패널 5차 자료(2014)와의 종단적 연구로 두 시기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arlin et al.(1981)의 스트

레스모델을 사용하였으며 대처자원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활동

의 부부변인을 사용하였다. 50대의 폐경경험 유무에 따른 변인들의 차이파악을 

위하여 두 집단의 차이검증을 하였다. 폐경경험은 50대 여성의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데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원의 스트레스에의 영향

파악을 위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분리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우울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는 높았으며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경우 건강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대처자원의 

경우도 배우자와의 관계는 50대 여성 모두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주제어 : 50대 여성, 폐경경험, 갱년기 부부관계, 스트레스

Ⅰ. 서 론

50대는 장년기로 O EC D국가에서 은퇴연령이 가장 낮은 한국의 경우 이미 

은퇴를 시작하였고 여성들의 경우 폐경을 겪으며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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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또한 주로 자녀를 출가시키고 빈둥지를 경험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처럼 5 0대는 인생의 중반을 넘어 신체적 변화, 사회, 심리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다. 그러면 한국의 50대 여성들은 이러한 변화를 어떻

게 잘 수용하고 있는가?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는가?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 건강에 취약하며 남성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곧 노년기에 접어들 50대 여성들이 생애사건이나 생

애사건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지, 자녀의 출가로 인하여 가

족 간의 관계도 변화하는 상황에서 배우자와의 관계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같은 50대 여성일지라도 

50대 여성들에게 중요한 생애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폐경을 경험한 여성

과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들 간에는 신체적인 변화, 이로 인한 심리적

인 변화가 다를 것이므로 두 집단 간의 차이 및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성가족패널의 4차(2012년)와 

5차(2014년)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하여 50대 여성들이 겪는 신체, 심리, 

사회적인 특성을 비교하고 이러한 특성들이 그들의 스트레스에 얼마나 영

향을 미치는지, 대처자원은 스트레스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자 한다. 

고령화시대, 인간수명 100세 시대에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한 노후준비는 

중요하며 이러한 노후준비는 빨리 시작할수록 좋을 것이다. 기대수명의 차

이로 남성보다 긴 노년기를 보내야 하는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 건강문제나 

경제문제로 남성노인들보다 더 어려움을 겪는다. 그러므로 노년기를 준비

하는 50대 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파악하며 이를 해결

하는 것은 이들의 노후준비를 위해서도 필요할 것이다. 중 ․장년기는 노년

기를 준비하는 기간이므로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는 요소들을 해소할 기회

가 많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이 긴 노년기를 보내는 장년층들의 

스트레스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스트레스를 완화해줄 요소를 활용하는 

것은 이들의 성공적인 노년기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5년 6월말을 기점으로 여성인구가 남성인구를 추월하여 여초시대가 

개막되었다(행정자치부, 2 015 ). 여성인구가 증가한 것은 사회에서의 여권

이 많이 신장되어 남아선호사상이 퇴색된 것도 있겠지만 남녀 평균수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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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로 인해 노년기여성의 숫자가 증가한 것도 한 원인일 수 있다. 곧 노

년기에 접어들게 될 이들이 성공적으로 노년기를 보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증가하여 50대 여성은 20- 30년의 노후를 보내야 함에

도 불구하고 노후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다.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행복한 50대를 보낸다면 이들은 노년기의 여러 가지 변화에 더 잘 

적응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이러한 시각에 입각하여 첫째, 5 0

대 여성 중 폐경경험 유무에 따른 인구학적인 특성 및 생애사건, 생애사건

의 변화, 부부관계에는 차이가 있는가?  둘째, 50대 여성 중 폐경경험 여성

과 폐경 미경험 여성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50대 인생의 전환기에 일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생애사건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이들의 스트레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셋째, 중요한 사회적 지지자원이라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관계로 부부관계, 부부활동은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가?를 

살펴보려고 한다.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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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선행연구 및 이론적 배경

1. 스트레스 이론

스트레스 이론은 라자러스(L azaru s, 1966 ), 폴크만(Fo lkm an , 1984 )과 펄

린(Pearlin  et a l.,1981) 등으로 대표된다. 본 연구에서는 펄린외의 사회적인 

측면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50대 여성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들을 파악하고자 한다. 펄린외(1981) 에 의하면 개인의 인구사회적

인 특성들은 스트레스의 원인, 스트레스의 대처자원 등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의 성별, 교육수준, 경제적인 상황 등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

다. 또한 개인의 스트레스의 원인은 신체적인 건강문제, 경제적인 어려움 

및 역할긴장이나 생애사건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개인의 스트레스원인에 

대한 반응을 스트레스라고 부른다(김미령, 2002).  

50대 여성의 갱년기 이후 신체건강의 변화는 그들에게는 그동안 겪어보

지 못했던 생애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D are, 2010). 또한 자녀를 

출가시키고 빈둥지를 경험하기도 하고 남편의 은퇴로 인하여 부부가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 노후준비로 인한 스트레스, 혹은 어머니로서

의 역할보다는 아내로서의 역할에 좀 더 관심을 보이게 되는 역할변화의 시

기라고도 할 수 있다 (김애순, 2006 ). 이러한 역할변화는 역할긴장을 가져

오며 새로운 역할에의 적응을 요구하므로 역할에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를 받을 것이다(Pearlin  et a l., 1981). 이 시기에 성인자녀의 양육, 부모를 부

양해야하는 경제적인 부담이나 부양부담, 사회적인 변화와 이로 인한 심리

적인 변화도 이들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때 대처자원이 풍부

하다면 스트레스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2. 중년의 전환기

중년의 전환기는 개인 차이는 있으나 중년의 위기로 불리기도 한다. 레빈

슨은 성인발달에 개인과 사회에 초점을 맞추며 생활구조를 중요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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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빈슨은 중년기를 40세부터 65세로 범위를 넓게 보며 40대에 인생의 중간

에 있으며 과거의 삶을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경험을 한다고 한다

(L ev in son  et a l., 1978). 중년기는 인생의 중간지점에서 과거에 무엇을 성취

했나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로 과거를 돌

아보며 조심스럽게 앞을 생각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년기에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보는 것은 E rik so n의 노년기의 자아통합 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과는 다르다고 한다(L achm an , 2004).

중년에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인생의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로 어려움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나 특히 중년

기의 특성으로는 인생의 중간지점의 전환기에서 젊음은 상실되고 노년기의 

초입에 있는 50대에 여러 가지 전환기적인 변화는 이들의 삶에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은 평균수명 100세 시대에 60에서 75세의 

노년기를 “신중년”이라고도 하므로(김미령, 2015) 그 중간의 50세는 이전의 

레빈슨의 성인발달단계의 중년의 전환기의 특성을 보이기도 할 것이다. 

이때는 자신들의 에너지를 생성감을 위해 사용하는 시기이기도 하다(Erikson, 

1968).

3. 여성의 갱년기 경험

여성은 폐경(m enopause)과 동시에 갱년기(c lim acteric)를 경험한다고 한

다. 폐경은 지난 12개월 동안 생리가 없는 것으로 홍조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피부는 건조하고 탄력이 없어지며 체중이 증가된다(D illaw ay, 2006). 

갱년기는 재생산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김애순, 2 006 ). 결국 폐경으로 

인해서 재생산능력이 없어지는 폐경기는 곧 갱년기를 의미한다. 이때 여성

들은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이처럼 폐경은 중년기의 

다양한 전환과 관계가 있다(D are, 2010). 

여성의 갱년기를 보는 시각에는 두가지가 있다.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

인 측면이다(D egges- W hite &  M yers, 2006). 폐경은 여성의 재생산능력의 

상실을 의미하지만 반면 폐경으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신체, 심리적인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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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로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대표적인 신체적인 특

성으로는 홍조현상이 나타나며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 불안 등을 느끼기

도 한다. 여성들은 갱년기 이후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해 심장병의 발병이 

높아지며 골밀도가 감소하는 골다공증이 생기게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폐

경증상 및 자녀의 출가 등으로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신체적 

노화와 질병, 기능감퇴, 특히 여성의 경우 외모를 중시 하므로 피부의 탄력이 

줄어들고 주름이 늘 때 즉 미에 대한 기준에서 멀어질 때 심리적인 타격이 

클 것이다. 중년은 만성질환의 증가나 과체중 등의 신체적 변화나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한다(L achm an , 2 001 ). 물론 이러한 

질병은 약으로 치료되는 질환이긴 하지만 중년들에게 이러한 질병은 노화

의 표시이므로 고통(d istress)을 겪는다(Lachm an , 2004)고 한다.

갱년기의 사회적인 변화는 이들의 심리적인 상태에 더욱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자녀는 성인이 되어 부모로서의 부양부담은 줄어드는 반면 

자녀의 출가로 인해 빈둥지를 맞이하게 되기도 하며(D are, 2010) 자녀들의 

출가로 인하여 어머니로서의 정체성의 약화로 우울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 시기에 주로 남편의 은퇴를 맞이하게 되고 노후준비가 제

대로 되어있지 않을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부부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긴 시간을 같이 보내야 하므로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요즘

은 출가한 자녀들, 직장을 다니는 성인자녀들도 부모님께 경제적인 부담이 

되기도 한다(통계청, 2015). 

폐경 이후에 여성들은 우울증 등 심리적인 증상을 호소하기도 한다. 50

대 여성들은 갱년기에 우울증을 겪는 경우가 남성보다 3배 높다고 한다(김

애순, 2006). 갱년기에는 신체적 기능의 변화와 사회적인 역할, 그것들을 

해결하기위한 심리적인 자원 간에 긴장이 있다. 이처럼 여성들은 폐경 이

후에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적응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으므로 이

러한 것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고 이에 잘 적응할 때 스트레스는 감소할 

것이다.

갱년기에는 부정적인 측면 뿐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이미 자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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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출산한 여성들은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들은 

생산능력을 의미하는 생리가 끝나므로 생활에서 자유를 만끽 할 수 있을 것

이다. 개인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원숙해진다(C osta  &  M cC rae, 1989). 여성

도 50대에 갱년기를 경험하며 연령이 증가하면서 인생의 원숙한 면을 보인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학자에 따라서 중년의 긍정적인 면에 더욱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50대 초반의 여성은 자율성과 자아감, 안정감을 지닌 시기

로 본다(M itchel &  H elson , 1990). 

갱년기는 자녀양육부담에서 벗어나 자신 만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시

기이기도 하다. 장년기의 안정된 생활과 풍부한 인생경험, 재정적인 안정과 

자유,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독립은 장년기의 좋은 점들이다(Lachm an, 

2001).  이때는 자녀의 성장, 출가와 더불어, 노부모부양, 자녀들을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개선은 중요한 노후준비가 될 

것이다. 중장년의 특성은 생성감, 부양, 직장과 가정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노화와 관련된 신체적, 심리적 자원의 변화지만(Lachm an, 2004) 특히 

여성은 남성과 달리 가족생애주기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연령 상태를 규정

한다(N eugarten , 1968)고 한다. 

이처럼 중년기에는 획득과 상실을 모두 포함하며 획득의 시기로 긍정적

인 면, 또 상실의 시기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Lachm an , 2001). 인생의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지만 어려움이 생길 때 스트레스를 받게 되며 특히 전환기

의 변화로 인해 적응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겪게 되며 전환기의 여러 가

지 변화에 따라 스트레스상태도 변화할 것이다. 인생은 단계별로 전환기에 

적응의 어려움을 겪는데 특히 갱년기에는 신체적 상태의 변화, 심리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스트레스의 원인이 된다. 

발달론자들은 50대를 인생발달단계의 특성들로 설명하고 있지만 이들의 

삶은 폐경유무, 인구사회적인 특성과 현재의 대처자원 등에 따라 삶에 긍정

적 혹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들의 인구사회적인 특

성 및 대처자원 특히 여러 가지 스트레스원인 갱년기 증상이나 자녀들의 출

가 등으로 인한 상황에서 사회나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은 중요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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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자원이 된다(김미령, 2002). 부부가 활동을 함께 하는 것은 가족구성원으

로서의 남편과의 애착을 느낄 뿐 아니라 동호회 등 남편과 함께 하는 공통

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도 느낄 수 있으므로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것

이다. 50대 여성들은 폐경을 전후하여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50대 여성들의 특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폐경 경험과 미경험으로 

나눠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이다.

4. 적응을 위한 부부간의 관계  

어떠한 스트레스 요인이라도 통제가능할 때는 스트레스로 나타나지 않는

다. 그러므로 대처자원이 중요하다. 여성의 결혼만족도는 U자 모양으로 중

년 이후부터 좋아지기 시작하여 노년기에는 아주 높다(B erry  &  W illiam s, 

1987). 사회적인 관계는 다양한 사회적 교제나 활동을 통한 지지적 기능을 

제공한다(W ills , 1985 ). 그러므로 50대 여성이 생애사건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부부 간의 관계는  중요한 대처자원이 될 것이다. 부부는 가장 중요

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사회적 교제나 활동을 통한 사회적 관계의 측면이나 

기능면에서 예외가 아닐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보호 역할 

뿐 아니라 사회적 지지체계 자체로도 복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M urrell, 

N orris &  Sh ip ley , 1992). 

여성들은 빈둥지로 인해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것과 집안에서의 

자녀의 부재로 인해 허전함을 느끼는 면과 그동안 자녀를 양육했던 부양부

담에서 벗어나 자신 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해방감을 맛보기도 할 것이

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허전한 감정을 해소하며 자신만의 시간을 긍정

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하며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위해서는 역할재구성 

등이 필요하다(Lachm an , 2001). 배우자는 중요한 사회적 지지체계로 특히 

자녀가 성인이 되어 출가한 후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중년은 새로운 도전

을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적응(ad ju stm en t)이 필요하며(L achm an , 2004) 신

체적, 심리적 변화에 따라 사회적인 역할의 재구성이 필요하다(Bum pa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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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quilino , 1995). 친구나, 자신의 일, 여가 등으로 역할을 재구성하기도 하며 

어머니로서의 역할에서 아내의 역할로 비중을 옮기게 된다. 자녀들이 성장

해 집을 떠남으로 인해 실질적인 부모역할의 상실을 의미하긴 하지만 결혼

생활의 만족과 새로운 흥미, 성장, 성취의 탐색기회를 발견하는 때이기도 

하다(Lachm an , 2001). 또한 이들이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는 정신건강을 결정할 것이다.

대처능력은 갱년기의 다양한 도전에 직면하는 것을 통하여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즉 갱년기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이때 부부 간의 관계와 부부가 같이 활동을 하는 것은 갱

년기 여성들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

다. 50대는 인생에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가정 안정된 시기라고 할 

수 있으므로 자녀들이 다 성장한 상태에서 자신 만의 여유로운 삶을 누리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이때 사회적 지지는 복지의 중요한 요소로 특히 부

모, 배우자, 자녀 등과의 가족관계는(B rim  &  R yff, 2004) 중년 여성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D are, 2010). 설명된다. 50대 여성에게는 자녀출가와 

부모님의 사망 등을 겪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의 중요성도 깨닫게 된다. 남편

과의 관계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고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에 정적으로 혹

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가정에서의 

사회적인 역할재구성은 중요하다. 중년의 가족과 친구, 동료와의 관계는 

만족과 복지에 건강을 주지만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L achm an , 

2004). 지지가 부족하거나 긴장의 경험은 커다란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겪거나 병이 되기도 할 것이다. 

50대 여성 대부분의 경우 자녀는 성인이며 혹은 출가로 인하여 자녀의 

양육에 대한 짐을 벗어버리고 오히려 부부만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

다. 남편의 은퇴 후 집에 거주하는 시간의 증가로 배우자와의 관계가 스트

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처럼 폐경 이후의 신체,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여성들에

게 남편과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데 그 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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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그 동안의 관계의 질에 근거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지가 부족하

거나 긴장을 경험할 때는 스트레스나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은

퇴 이후의 노년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삶의 만족도는 신체건강, 경제적인 

여건  및 부부관계의 질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빈둥지

나 은퇴를 맞이하는 갱년기 이후에 부부관계의 중요성에서 같이 시간만 보

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떠한 활동을 하

면서 보내느냐가 중요할 것이다. 은퇴로 인하여 가정에서 많은 시간을 보

내는 남편과의 관계는 이들의 신체, 심리적인 변화, 가족을 포함한 사회적

인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50대 여성들은 보통 이때에 자녀를 출가시켜 빈둥지를 경험하며 그

동안 오랫동안 잊었던 아내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때부부관계나 부부가 활동을 같이 하는 등 부부관계는 갱년기의 신체변

화, 자녀출가로 인한 심리, 사회적인 변화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여 스트

레스를 감소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부부관계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

요도 있다. 단순한 현재의 부부 간의 관계에 만족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전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지금은 그 관계가 긍정적으로 바뀌었는지의 

변화도 갱년기 여성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활동이론에 의하면 노년기의 활동은 복지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한다. 

50대의 여성에게도 활동이론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부부가 함께하

는 활동은 이들의 삶의 만족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므로 스트레스를 낮추

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활동은 사회적인 접촉이나 취미, 신체적인 활동이

나 공식적인 조직의 참여 등 다양한 것을 포함한다(D iener,  1984). 함께하

는 취미나 운동, 사회봉사나 공식적인 조직에의 참여 등은 부부가 함께하는 

사회적인 접촉 등을 포함하므로 갱년기를 경험한 여성들의 스트레스적인 

삶을 낮춰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가 함께 하는 사회활동을 통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된다(de Leon  &  C arlos, 2005). R yff(1989)는 복

지의 여섯 가지 영역 중 하나로 다른 사람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설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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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성숙한 여성은 가족과도 친밀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 이처럼 여성

이 관계를 중요시 하는 것도(G illigan , 1982) 중년기에 여성들이 자신들의 

친밀한 관계를 재평가하는 시기에(H ow ell, 2001) 50대 여성의 배우자와의 

관계가 스트레스를 낮추는데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5. 인구사회적 특성

갱년기의 심리적 증상은 개인의 인구사회적인 특성인 교육, 수입이나 

직업, 신체건강, 가족관계, 적응능력 등의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이 있다

(K im m el, 1990 , 김애순 2006에서 재인용). 특히 낮은 사회경제적 지위일 경

우 많은 중년들에게 건강문제가 증가된다(Bum pass &  A qu ilino , 1995). 중

년기의 특성은 성별, 코호트, 인종, 민족, 문화, 지역, 성품, 결혼상태, 부모님

의 지위(paren ta l status), 고용상태, 건강상태 등의 기능에 따라 다르며 적응

도 다를 것이다(Lachm an, 2004). 연령과 성별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관계의 

유형도 다른데 특히 친밀감을 중요시 하는 여성의 경우 지지가 상호관계가 

아닐 경우 남성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Lynch , 1998). 이처럼 Pearlin  

et a l.(1981)이 설명하는 인구사회적 특성인 상황이나 개인의 배경변인은 스

트레스의 원인 뿐 아니라 대처자원 및 스트레스의 결과에도 작용한다.

M ichell과 H elson(1990)은 50대 여성이 인생의 최고조라고 하지만 건강

이나 배우자 사별, 경제적인 어려움 등은 최고조인 긍정적인 영역이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교육수준은 50대 여성이 성취감과 최고조를 느끼는 것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들은 자녀의 출가 등으로 인하여 상실감을 겪을 

때 해결 방법도 알고 있어 대인접촉 등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또한 자녀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남편에게 쏟으며 직장이나 지역사회를 위

해 활발히 활동하기도 하며 건강도 좋다. 이처럼 교육수준은 스트레스 환경

의 대처자원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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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대상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 4차(T 1)와 5차(T 2)를 활

용한 종단적인 연구다. 4차는 2012년에 수집된 자료며 5차는 2014년에 수

집된 자료다. 여성가족패널은 2006년과 2007년에 전국에 대표성이 있는 

9068가구의 가구원 중 만 19세에서 46세까지의 여성을 대상을 수집된 자료

다(여성정책연구원, 2007).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필요한 스트레스, 우울 

등의 변인이 4차부터 수집되기 시작하여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4차와 5차 

자료를 활용하여 종단적으로 연구하였다. 본 연구대상은 4차 수집기간인 

2012년에 만 50세에서 59세 여성이다. 이들 중 여성의 신체, 심리적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애사건인 폐경을 경험한 여성과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인구사회적인 특성, 생애사건 및 종단적 

자료를 활용한 생애사건의 변화값을 비교하였으며 생애사건 및 생애사건의 

변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922

명으로 이중 폐경을 경험한 50대 여성 728명과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50대 

여성 194명으로 구성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 변수의 

활용으로 인하여 모두 기혼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1) 연구자료 및 분석방법

연구 분석방법으로는 폐경 경험유무에 따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인구사

회적 특성, 스트레스원, 스트레스원의 변화, 대처자원을 비교하였으며, 스트

레스원이 연속변수일 경우는 t- test, 명목변수일 경우는 카이자승 검증을 사

용하였다(T abach in ick  &  F idell, 2001). 두 번째와 세 번째 연구문제를 위해

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두 집단의 각각의 인구학적인 특성, 스트

레스원, 스트레스원 변화, 대처자원의 스트레스에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회

귀분석시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피하기 위하여 상관관계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가장 높은 상관관계는 폐경 경험 여성의 경우 연령과 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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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녀가 있는 것이 r= .43 , 출가한 자녀가 있는 것과 자녀에게 금전적 제공

이 r= .-40으로 가장 높았으며 폐경 미경험 여성의 경우 출가한 자녀가 있는 

것과 자녀에게 금전적 제공이 가장 높은 r= - .5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 연구도구

연구대상은 폐경경험 여성과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두 집단으로 

나누었으며 두 집단을 분리하여 차이 및 스트레스의 영향변인을 분석하였

다. 폐경경험에 대한 척도는 마지막 월경이 있은지 1년이 지난 상태가 폐경

이라는 설명과 함께 지난 조사이후 폐경을 경험하였습니까?  예는 1 , 아니

오는 0으로 코딩하여 4차와 5차 모두 1은 폐경집단으로, 4차와 5차에 모두 

0은 폐경미경험 집단으로 두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 ) 인구사회적 변인(통제변인)

본 연구의 인구사회적인 변인은 연구의 제1시기인 4차 자료의 연령, 

교육, 직장이 사용되었다. 수입은 교육이나 직장과 상관관계가 높으므로 

제외시켰다. 연령은 역연령에 근거한 만 연령을 사용하였다. 교육은 무학

을 1 , 대학원 박사를 9로 하여 9점 척도로 연속변수를 사용하였다. 직장은 

직업이 있으면 유로 1 , 없으면 무로 0으로 코딩하였다. 스트레스는 1시기의 

스트레스 수준에 의한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1시기인 4차의 스트레스

를 통제변인으로 사용하였다.

(2 ) 독립변인

독립변인으로는 폐경 후의 50대 여성들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상태나 

변화를 스트레스요인으로 하였다. 건강변인은 4차로 현재의 주관적인 건강

상태가 어떠한 가를 묻는 것으로 1. 매우 좋다, 5 . 매우 나쁘다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으며 긍정적인 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위하여 역코딩하였다.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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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4차를 활용하였으며 C ESD -의 축약본이 사용되었다. 우울척도는 “평소

에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졌다”, “상당히 우울했다”, “세상에 홀

로있는 듯한 외로움을 느꼈다” 등의 10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 대부분

이 그랬다, 4 . 극히 드물다로 우울감이 큰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긍정

적인 문항을 제외하고는 역코딩하였다. 우울의 신뢰도는 4차는 α= .80이다. 

또한 자녀변수는 4차나 5차에 출가한 자녀가 있으면 1 , 없으면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배우자의 은퇴는 4차나 5차 중 배우자가 직장을 상실했으면 

1 , 상실하지 않았으면 0으로 코딩하였다. 50대에는 자녀양육, 부모 부양 등

으로 샌드위치세대로 인한 부담으로 5차에 성인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

는 1 , 그렇지 않으면 0 , 친정부모나 시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면 1 , 그렇지 않

으면 0으로 더미 코딩하였다.

50대에 여러 신체, 심리, 사회적인 변화를 겪을 때 이의 적응에 중요한 

요소인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활동은 대처자원으로 5차 자료를 사

용하였다. 배우자와의 관계는 “나는 남편과 평소에 대화를 많이 한다”, “나

는 남편과 부부생활(성관계)에 만족한다” 등의 4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 . 정말 그렇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4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관계가 좋은 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위하여 역코딩하였다. 점수의 범주는 4

점에서 16점이다.  배우자와의 활동은 현재의 활동인 5차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부부가 외출하여 영화, 공연 등 관람하기, 산책이나 운동 등을 하기, 

부모형제 등을 만나기 등으로 다섯 문항으로 구성되어있으며 1 . 일주일에 

두 번이상, 5 . 한달에 한번도 안했다로 자주 만나는 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 역코딩 하였다. 총점 범주는 5점에서 25점이다. 

배우자와의 관계의 신뢰도는 α= .75 ,  배우자와의 활동 신뢰도는  α

= .52이다.

3) 종속변인

종속변인은 스트레스 변인으로 문항은 “직장이나 가정 또는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 “심각한 고민이 있어도 함께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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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다” 등 여덟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은 1 . 매우 그렇다, 4 . 전혀 그렇지 않다로 스트레스가 높은 것에 

높은 점수를 주기위하여 역코딩을 하였다. 종속변인은 5차 스트레스가 사용

되었다. 회귀분석시 원래 스트레스가 높은지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이

므로 4차의 스트레스 변인을 통제하였다. 4차의 스트레스의 신뢰도는 α=.70, 

5차의 스트레스 신뢰도는 α=.73이다.

Ⅳ. 분석결과

<표1- 1>의 폐경경험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검증에 의하면 스트레스 

변인의 경우 폐경경험 여성과 미경험 여성 간에 차이가 없다. 연령은 폐경

경험과 미경험 여성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평균

연령은 55 .24세 미경험 여성은 52 .28세로 폐경경험 여성이  유의하게 높았

다(t= 14 .21 , p<001). 교육수준은 폐경 경험 여성은 미경험여성보다 유의하

게 낮았다(t=-6 .17 , p< .001).  건강은 폐경 경험 여성이 폐경 미경험 여성보

다 유의하게 낮았다(t=-18 .69 , p< .001).  우울은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폐경 경험 여성은 폐경 미경험 여성보다 건강이 유의하게 낮아 폐경 

후 여성의 건강이 안좋아 짐을 알 수 있다. 

<표1-1> 폐경 경험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스트레스

T 2

스트레스

T 1
연령 교육 직장 건강 우울

폐경경험

(n=728)
16.22 16.26 55.24 3.04 59.28% 3.09 29.33

폐경미경 험

(n=194)
15.99 16.51 52.28 3.46 64.15% 3.64 29.59

t-test/

카이자승
0.85 -0.98

14.21

***

-6.17

***

1.56 -18.69

***

-1.81

*p <.05; **p <.01;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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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에 의하면 출가한 성인자녀는 폐경경험 여성은 80.05% 로 미경험 

여성의 50% 보다 유의하게 많았다(카이자승=71 .61 , p< .001). 배우자은퇴는 

두 집단 간 차이가 없었다. 부모나 시부모에게 용돈을 주는 경우는 폐경 미

경험이 많았다(24 .23%  대 13 .87% , 카이자승= 12 .18 , p< .001 ). 미성년이나 

성인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도 폐경 미경험이 많았다 (54 .64%  대 39 .42% , 

카이자승 = 1 4 .5 0 , p < .0 0 1 ). 배우자의 관계 변인은 두 집단 간 차이가 없

었다.

<표1-2> 폐경 경험유무에 따른 변인의 차이검증

     변인

구분

출가한 

성인자녀

배우자

은퇴

부모/시부모 

용돈

미성년, 

성인자녀용돈

배우자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활동

폐경경험

(n=728)
80.05% 11.40% 13.87% 39.42%

11.52 22.94

폐경미경 험

(n=194)
50.00% 10.82% 24.23% 54.64%

11.51 22.76

t-test/

카이자승

71.61

***

0.05 12.18

***

14.50

***

0.14 0.75

*p<.05; **p<.01; ***p<.001

<표 2>는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스트레스에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모

델1의 인구학적 특성들은 스트레스 변량을 16 .59%  설명하고 있다. 연령이 

증가할수록(b= .12 , p< .01) 교육수준이 높을수록(b=- .31  p< .01 )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낮았다. 직장이 있는 것은 직장이 없는 것보다 스트레스에 더 영

향을 미쳤다(b=0.87 , p< .001).  모델2는 모델1에 50대 여성의 신체, 심리, 사

회적인 생활사건 및 변화를 투입한 것으로 전체 변량을 17 .20%  설명하고 

있다. 스트레스변인 중 우울만이 스트레스를 유의하게 높였다(b= .06 , 

p< .05 ).  모델3은 대처자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활동변인을 

모델2에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스트레스의 변량을 17.83%  설명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이고 만족할수록 스트레스 수준은 유의하게 낮았

다(b=- .13 , p<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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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폐경 경험 여성의 스트레스 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n=728)

 변인 \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s.e b s.e b s.e

스트레스T1 0.35*** 0.03 0.30*** 0.04 0.28*** 0.04

연령 -0.12** 0.04 -0.09* 0.05 0.10* 0.05

교육 -0.31* 0.14 -0.35** 0.15 0.41** 0.15

직장 0.87*** 0.24 0.94*** 0.25 -1.11*** 0.26

건강 0.03 0.14 0.01 0.14

우울 0.06* 0.03 0.05 0.03

친정/시부모 용돈 0.25 0.41 -0.15 0.41

자녀용돈 -0.05 0.26 0.01 0.27

자녀출가 -0.43 0.35 0.36 0.35

배우자은퇴 0.02 0.36 -0.06 0.36

배우자와의 관계 -0.19** 0.07

배우자와 활동 0.02 0.04

F test F(4, 723)=35..95*** F(10, 717)=14.90 F(12, 715)=12.93

R 자승 .1659 .1720 .1783

*p<.05; **p<.01; ***p<.001

<표 3>은 아직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여성의 스트레스의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모델1의 인구학적 특성들은 스트레스 변량을 9 .34%  설명하고 있다. 

모델2는 모델1에 50대 여성의 신체, 심리, 사회적인 생활사건 및 변화를 투

입한 것으로 모델2는 스트레스변량을 13 .31%  설명하고 있으며 모델 2에 

투입한 스트레스관련 변인들은 스트레스의 변량을 3 .97%  설명하고 있다. 

건강(b= - .85 , p< .05)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의하게 낮췄다. 모델3은 대처자

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우자와의 활동변인을 모델2에 추가로 투입한 

것으로 스트레스의 변량을 16 .61%  설명하고 있으며 배우자와의 관계와 배

우자와의 활동변인은 스트레스의 변량을 3.3%  설명하고 있다. 대처자원 중 

배우자와의 관계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 - .41 , p<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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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폐경 미경험 여성의 스트레스영향 위계적 회귀분석 (n = 194)

      변인 \ 구분
모델1 모델2 모델3

b s.e b s.e b s.e

스트레스T1 0.35*** 0.08 0.31*** 0.09 0.26** 0.09

연령 0.00 0.11 -0.02 0.12 -0.03 0.12

교육 0.16 0.37 0.42 0.40 0.34 0.40

직장 0.12 0.49 0.37 0.51 0.38 0.51

건강 -0.85*** 0.32 -0.93** 0.32

우울 0.03 0.06 0.02 0.06

친정/시부모 용돈 0.13 0.69 0.08 0.68

자녀용돈 -0.17 0.56 -0.15 0.56

자녀출가 -0.22 0.63 -0.21 0.62

배우자은퇴 -0.57 0.79 -0.76 0.78

배우자와의 관계 -0.41** 0.16

배우자와 활동 0.11 0.10

F test F(4, 189)=4.87*** F(10, 183)=2.81** F(12, 181)=3.00***

R 자승 .0934 .1331 .1661

*p<.05; **p<.01; ***p<.001

V. 연구결과

교육수준은 폐경 경험 여성은 미경험 여성보다 유의하게 낮았는데 연령

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폐경경험 여성

의 건강보다 미경험 여성의 건강은 유의하게 높았는데 이는 폐경 경험여성

들의 건강은 폐경 미경험 여성들보다 에스트로겐의 감소로 인한 골다공증

이나 심장질환에 취약한 것 등으로(Perlm utter &  H all, 1992) 인함을 알 수 

있다. 폐경에 어느 정도 적응 한 후에는 이들의 건강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출가한 성인자녀는 폐경경험 여성이 미경험 여성보다 유의하게 많았

는데 이는 폐경경험 여성들이 미경험 여성들보다 연령이 유의하게 높음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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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이나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것은 폐경 미경험 

여성이 더 많은데 이는 아직도 경제능력이 있으므로 부모님께 용돈을 더 드

리는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배우자와의 활동이 폐경 미경험자가 폐경 

경험자보다 높은 것은 폐경 미경험자의 연령이 좀 더 젊은 것에 혹은 폐경

경험 여성들의 폐경증상 등으로 인한 어려움으로 배우자와의 활동이 적었

다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폐경을 경험한 여성의 경우 연령과 교육, 직장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

쳤으나 폐경 미경험 여성들의 경우 연령과 교육, 직장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폐경경험 여성과 폐경 미경험 여성의 스트레스수준에 미치

는 요소도 달랐다. 폐경을 경험한 여성은 우울이 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그 외의 스트레스원은 50대 여성 모두의 스트레스를 유의하

게 높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연구결과에 의하면 50대 여성은 폐경을 경험하

였을 경우 우울이 높아지면 스트레스수준이 높아지는 것 외에는 다른 생애

사건이나 생애사건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처자원인 배우자 관련변수 중 배우자와의 관계는 폐경 경험, 미경험 여

성들 모두에게 유의한 영향을 미쳐 배우자와의 관계만족은 스트레스를 유

의하게 낮추어서 여성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가 있을 때 배우자

와의 좋은 관계는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

다. 대처자원 중 폐경경험 여성의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는 주효과가 

있어 50대의 여러 가지 생애경험이나 변화에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는 여성

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됨을 알 수 있다. 50대 여성의 경우 배우

자와의 좋은 관계는 여러 가지 새로운 생애경험이나 변화 등과 관계없이 배

우자와의 관계가 이들의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을 통하여 여성들이 중요시 

하는 친밀감이나 관계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자녀출가 후에 아내로서의 정

체성이 강해진 상황에서 부부 간의 대화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사료된

다. 또한 50대 여성들의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는 자녀출가로 인한 빈둥지의 

공허함 등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다. 

자녀의 출가는 모두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데 이는 부모역할

은 상실되지만 새로운 결혼생활의 만족이나 자신의 발견의 기회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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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인 효과보다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큰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부부

관계의 재구조화는 노후를 준비하는데 부부만 남은 상황에서 서로 믿고 의

지하며 특히 요즘과 같이 기대여명이 긴 상황에서 50대 여성의 경우 30년 

정도를 함께 배우자와 생활하여야 하므로 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정서적 노후준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기존의 패널자료의 활용으로 대처자원으로 배우자와의 

관계밖에 활용을 못한 것이다. 대처자원은 배우자와의 관계뿐 아니라 출가

한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와의 관계, 또한 다양한 사회적 지지자원이 폐경의 

여성들의 신체적인 변화, 자녀출가 후의 빈둥지에의 적응 등에 유의한 요소

라고 사료된다. 또한 자녀들의 출가시기 등도 적응에 유의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연구분석에 필요한 변인들을 다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또한 배

우자와의 관계는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배우자와의 활동은 두 집단 모두 유

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는 배우자와의 활동 척도의 낮은 신뢰도로 인하여 

유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장점은 대표성이 있으며 여성가족 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할 수 있는 것이고 특히 4차와 5차의 종단적 자료를 활용

하여 폐경 유무에 따른 50대 여성의 다양한 생애사건의 변화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50대 갱년기를 경험하는 여성들의 연

구가 드문 상황에서 곧 노년기에 들어갈, 남성보다 기대수명은 길지만 신

체건강이나 경제적인 환경이 열악한 미래 노년세대인 50대 여성의 생애

사건을 스트레스이론의 측면에서 종단적으로 살펴본 것은 의의가 있다고 

사료된다. 

향후 연구방향은 종단적 자료의 장점을 살려서 폐경 여성들이 시간이 변화

하면서 이들의 스트레스상황은 어떻게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값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흥미로운 연구라 사료된다. 또한 현재의 50대는 베이비붐

세대와 연령이 비슷하여 연구결과가 세대특성인지 나이로 인한 특성인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 후 세대와의 비교연구도 바람직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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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omen in their ​50​'​s, are they free from stress?
- Comparison depending on the menopause experiences -

Mee - ryoung Kim*

This study examined the life events of ​women in their 50's​, who 
experience​d​ various changes in their developmental stages, based on  
their stress level. The target population was​ 922 women ​(728​ experienced 
menopause​, ​194​ had not experienced menopause​). They were ages 50 to  
59 in 2012 when ​the ​4th wave women's panal data of Korean Women's 
Department Institute was collected. As a longitudinal study using 4th  
and 5th wave data, this study examined the factors affecting the stress. 
This study used Pearlin's et al's.(1981) stress process model and use​d​ 
spouse relations as coping variables. For data analysis, the comparison  
between menopause or no​ menopause experience was used. Since 
menopause was an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tress, two separate 
regressions were used. According to research results, the depressive 
symptoms were important factors of affecting the stress. However​,​ 
health was​ the only important factor affecting the stress for women 
who did not experience menopause. For both groups the spouse 
relations were important factors but the activities together with spouse 
were not significant for both groups.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the 
spouse relations were important coping resources for reducing their 
stress​ for women in their 50's.  ​

key words : women in their ​50​'​s, menopause, spouse relations, stress






